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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이미 ‘디플레이션’ 문 앞에 서있다
컨슈머인사이트 1~3분기 소비자체감경제 조사 분석

- 국내경기-일자리-수입-지출-저축여력에 대한 전망 계속 악화
- 물가전망만 긍정적…디플레이션 수반 현상 잇따라
- ‘부동산 구입 권유한다’ 이례적 증가로 가격상승 예고
- 부동산 가격 꺾이면 디플레이션 본격 시작 

한국경제에 ‘D(디플레이션, 지속적 물가 하락)의 공포’는 현실이 되고 있나? 다양한 전망이 있지만 적어도 소비자들의 체감경제, 즉 경제심리 측면에서는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다.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9년 1월 시작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조사’(매주 1,000명, 1월~9월 3만8천명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국내경기와 개인경제가 향후 6개월간 어떨 것인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3분기 동안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 왔음을 보여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소비자는 이미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문항 중 디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7개 항목의 전망지수를 분기 별로 정리했다[그림1]. 100보다 크면 긍정적, 작으면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전망지수를 보면 7개 지수 모두 60에서 90사이다. 전반적으로 체감경제 전역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경기의 전망지수는 1분기 70.0에서 3분기 63.7로 크게 하락(-6.3p)해 비관적 전망이 대폭 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자리 전망도 65.8에서 63.2로 부정적 방향으로 이동(-2.6p)하고 있다. 
이런 전망은 △수입감소 전망(75.3→72.5 ; -2.8p)과 △저축여력 감소 전망(71.8→66.7 ; -5.1p)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지출의 위축을 일으키게 되어있다. 대표적인 지출억제는 △내구재 구입의향의 격감(85.2→78.4 ; -6.8p)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기업의 운영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반면 △물가전망은 유일하게 덜 비관적인 방향(58.2→60.5 ; +2.3p)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경기순환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소비자가 물가의 하락을 체감하는 단계까지 왔음을 보여준다. 
유일한 예외는 △부동산이다. 가족/친구가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할 때 ‘권유하겠다’는 쪽으로의 이동이 지난 3분기 동안 큰 폭(80.3→88.7 ; +8.4p)으로 증가했다. 증가, 감소를 포함해 모든 지수 변동 중 가장 큰 폭이다.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부동산만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조사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자사고 폐지 계획 발표 등이 이어지고, 관련지역에 가격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부동산 열풍이 뜨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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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경제를 보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일자리 감소 △수입 감소 △지출 억제 △생산 감소에 이어 △물가 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 소비자 체감 디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예외가 있다면 부동산 하나다.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이 꺾일 때쯤이면 디플레이션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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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기획해 2019년 1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매주 1000명(매달 4000~5000명)을 대상으로 △국가경제 △개인경제 △소비지출 △경제정책영향 △삶의 질 등 5개 영역 21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전망지수는 향후 6개월간의 상황에 대한 예상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 전망이,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이동, 하락은 부정적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No
	Title
	Date

	10
	소비자 체감경제 4주만에 소폭 반등
	2019-10-24

	9
	소비자경제전망, 반짝 추석효과 2주만에 '원위치'
	2019-10-17

	8
	국민들은 '나'보다 '나라 경제'가 더 걱정이다
	2019-10-08

	7
	경제통계 못 믿고, 언론사 여론조사 못 믿는다
	2019-09-25

	6
	영-호남 소비자 경제심리 '지역 격차' 심상찮다
	2019-09-18

	5
	'소상공인'들의 경제정책 평가는? 규모 클수록 "어둡다"
	2019-08-20

	4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60대이상 남성' 가장 비관적
	2019-08-13

	3
	불황이라는데..."부동산 투자 권유 늘리겠다"
	2019-08-08

	2
	주거·의료비 줄이는데 여행 지출은 늘린다고?
	2019-08-05

	1
	소비심리 꽁꽁... 여행업→제조업→교육업 연쇄 냉각 우려
'소상공인' 지출 계획이 '무직/퇴직자'만도 못해 최악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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